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평창올림픽 전후 일제소독 실시 및 방역 취약농가 지도·점검 등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우제류 농가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소독과 차단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공항만을 통한 입국자의 휴대품 검색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해외로부터 

구제역 유입 차단

축산농가 여러분 실천해주세요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100% 실시해야 합니다.

농장 소유자 등이 가축을 판매(분양)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백신접종이 실시된 가축을 거래(출하)해야 합니다.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AI 의심축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백신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의 생활화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FMD



철저한 백신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의 생활화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구제역을 철저히 예방합시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평창올림픽(2.9~25) 및 패럴림픽(3.9~18) 기간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산관계자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한 이후 농장을 출입할 

때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단체 주관의 청소·소독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변경됩니다.

2월부터 백신회사별로 허가받은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여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 (현행) 단일 백신프로그램(비육돈 1회 접종) → 

    (개선) 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비육돈 2회 접종)을 따르되,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 유지

 * (항체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례화 됩니다.

금년부터 소·염소는 연 2회(4월, 10월) 일제접종이 정례화 됩니다.

 *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소80%, 염소60%)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1개월내 재검사를 실시

 * 사슴은 연 1회 일제접종(7월 암컷, 8월 수컷)


